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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rganic Rice using Natural Abundance of

Stable Isotope Nitrogen(δ15N)

Lee, Hyo-Won․Lee, Sang-Mo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discrimination between organic and non-organic 
rice using stable isotope nitrogen of natural abundance, organic rice of 17 samples 
and non-organic rice of 13 samples grown at adjoining organic rice field were 
collected in 2008. Rice was grinded into brown rice, milled rice and hull, and 
samples were analysed for nitrogen and δ15N at NICEM. Authors also made 
inquiries about N source for both farmers who conduct organic- and non-organic 
rice cultivation. In order to know whether the δ15N can be used in discrimination 
between organic and non-organic rice, discriminant analysis were made with SPSS 
and logistic method.
1. Organic farmers used manure, rice bran, used mushroom culture, fermented 

fertilizer (company products), and oil cake, but non-organic farmers applied 
compound fertilizer. Rice straws were remained in organic rice field while 
moved out in non-organic field.

2. There were difference in δ15N among organic rice and its byproduct(7.760‰ in 
hull, 6.720‰ in rice), but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between them. 
And the trend was same between province. Non-organic rice showed similar 
results.

3. Significant difference of δ15N were found between organic rice and non-organic 
rice (p<0.01) and between hull of organic rice and that of non-organic rice hull 
(p<0.05). δ15N seemed to be useful criteria for discrimination of organ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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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rganic rice.
4. When applied discrimination analysis of SPSS and logistic, there were signifi-

cant difference between organic rice, non-organic rice and its byproducts except 
brown rice and hull in SPSS method. Hull can be used as the most useful 
component for unknown sample prediction with 83.3% probability.

Key words : organic rice, δ15N, isotopic stable nitrogen, brown rice, milled rice, 
hull, SPSS, logistic, discrimination analysis, natural abundance

Ⅰ. 서    론

생산성을 중시한 관행농업의 단작,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과다 투입, 경운에 의한 표토유실 

및 유전자 변형작물의 이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염류집적, 생태계 교란, 수질 오염 및 농

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면서 유기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

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매년 10% 이상 유기농산물 생산량과 인증농가가 증가되

었고(이, 2009) 이들은 전체농산물의 약 11.9%(조와 유, 2009)에 달한다. 그러나 설문조사결

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는 49.8%로 낮으며(김 등, 2008) 응답자의 47.9%가 더 저렴해야

한다고 했으며 유기농산물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표시, 성분표시에 대한 신뢰

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조와 유, 2009). 또한 친환경농산물 구

입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품질의 사후관리, 포장재 개선, 학력, 고향 등

으로 나타나 품질관리가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김과 이, 2008) 그간 농산물

의 원산지 식별이나 혼입량 측정 그리고 진위성 판별은 주로 근적외선 분광법에 의해 시행

되어왔다. 즉 조 등(1991)은 분말고추 중의 씨앗 및 꼭지혼입량을 이 방법으로 측정하여 

1.76%의 측정오차로 혼입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일본차와 국산차(Kim et al)에 대한 반별시험결과 97.87%의 시료가 성공적으로 

판변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 등은(2009) 유기벼와 관행벼를 판별하기 위한 방

법으로 NIRS를 이용하였으나 이 방법은 유기벼와 유기쌀의 판별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근적외분광법이 농산물의 분자결합 관능기(C-H, O-H, N-H, S-H)들이 

근적외선 대역에서 흡광하여 이들의 연속적인 진동에 따른 흡광에 의해 스팩트럼을 얻게 

되나 작물이 합성한 단백질이 화학비료와 유기비료 중 어떤 질소원을 사용했는지를 구분

할 만큼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추론 하였다.

한편 1940년대 동위체의 발견이후 1950~1960년대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의 동위체자

연존재비가 다른 것이 확인되었고 또 반응의 기질과 생성물의 차이로부터 동위체 분별의 

크기가 보고되었다. 1970~1980년대에 걸쳐서 다수의 시료가 보고되고 δ값의 변동이나 폭 

또는 변동의 규칙성이 평가되게 되면서 δ값을 [자연을 측정], [자연의 물질 추적]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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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index)로 이용하게 이르게 되었다(米山忠克, 1987). 이를 위해 이용되는 동위안정성 

성분으로는 탄소와 질소, 산소, 수소, 유황이 있다. 질소의 경우 경질소(14N)과 중질소(15N)

의 두 가지가 있으며, 공기 질소는 주로 경질소로 구성되며 경질소의 비율은 99.6337%, 중

질소는 0.3663%이다.

토양이나 식물체의 질소의 자연존재비(N natural abundance; (15N/15N+14N,δ15N = 단위 ‰))

는 질소원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갖는다. 신선한 공기의 질산태 질소는 -9.3±3.4, 암모니아가

스는 -10.0±2.6이며 우분퇴비 20톤/ha를 밭에 시용했을 때 δ15N값은 6.9‰를 나타냈고 채소

재배지에서 계분퇴비를 40톤/ha 이상 투여했을 때는 11.7‰였다. 논에서 유안(황산암모늄)

을 100kg 시용한 경우 3.0‰였고 유기물 13%인 퇴비를 질소기준 40kg를 시용했을 때 δ15N

값이 7~11‰였다고 한다(米山忠克, 1987). 그 뒤의 후속연구에 의하면 필리핀 미작연구소의 

논에서 토층 0~10cm의 N‰가 7.6이었고 이 때 벼는 9.2‰을 나타내었다. 벼의 δ15N값은 토

양의 종류나 토양비옥도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한 바 있다(米山忠克, 笹川英夫, 1994).

한편 식물 질소의 δ15N값의 변동은 (1)식물이 획득 흡수한 N손실의 δ15N값의 변동 (2)

식물이 흡수 ․ 대사하는 반응에 대한 15N/14N값의 동위체분별의 결과에서 생기는 생성물과 

잔유물의 δ15N값 변동에 기인한다(米山忠克 등, 2002). 또한 고 등(2005)은 화학비료 및 가

축분뇨의 질소자연존재비는 -3.7~+2.3‰ 및 +12.5~26.7‰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최 등(2002)는 옥수수를 포트에 재배한 후 70일 이후의 잎과 종실의 δ15N값은 돈분

을 시용한 처리구가 암모니아를 시용한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또한 윤 등(2006)도 배추를 각종 시비처리를 한 후 60일간 재배하여 그 잎의 δ15N값을 조

사하여 발표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퇴비 처리구가 화학비료 시용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고 하였다. 또 화학비료를 처리했을 때의 δ15N값은 대부분 5‰ 이하의 값을 나타냈으나 시

중에 유통되는 17개의 유기농산물 중 5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노 등, 2004). 일

본의 미시다 등(2007)은 가축퇴비를 계속한 시용한 구는 δ15N값이 증가한 반면 무시용구

는 δ15N값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기질 시용구는 그 생산물의 δ15N값

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유기재배지역과 관행화학비료 시용구에서 벼시료를 수집하여 

벼와 그 부산물의 δ15N값을 비교하여 유기 및 관행벼의 판별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질소 안정동위원소 자연 존재비(δ15N)를 이용하여 유기벼와 일반벼의 판별방법을 개발하

기 위해 본 실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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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시료채취지역

2008년 생산된 유기벼를 전국에 걸쳐 유기벼와 그 근처에서 재배되는 일반벼를 짝으로 

구하려 시도하였으나 실제 수집한 것은 유기벼 시료 17개와 일반벼 13개였다. 유기벼는 경

기도는 안성지역 3곳을 비롯한 5곳, 충청도는 증평과 청주를 비롯한 5곳, 경상도는 달성과 

상주를 비롯한 5곳, 그리고 강원도는 2지역이었다. 이를 지도상으로 표시하면 <Fig. 1>과 

같다. 시료수집지역은 도에서 유기벼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곳을 선택하였다.

Fig. 1. Map of sampling sites(○ : Organic, X : Non-organic)

2. 품종

이들 농가가 파종한 품종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한 품종은 추정으

로 12농가였고 그 밖에 고시가리, 웅광, 다마금, 백진수, 일품 등이 재배된 것으로 파악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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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용한 유기 및 화학비료원 조사

시료 제공 농가와 인터뷰를 통하여 어떤 종류의 유기 및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정확한 비료 사용량을 알고자 하였으나 눈대중으

로 사용하거나 대략적인 수치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설문을 중심으로 데이터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Table 1. Fertilizer input between organic and non-organic rice by farmers

Farming method Non-organic farming Organic farming

N source  Chemical  Organic

Kind
 Compound

(17-17-17 / N-P-K) fertilizer

 Rice bran,
 Fermented fertilizer,

 Used mushroom culture,
 Manure, Oil cake

Fertilizing method 
 Basal, top, top dressing at

ripening stage
 Basal dressing(mostly)

Amount  9kg/1,000m2  Variable

Straw  Removed  Remained at field

4. 시료의 분석

시료의 질소 및 δ15N값을 분석하였다. δ15N값 측정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시료를 실험용 도정기(SY94-RAT 2400, 쌍용기계)를 사용하여 왕겨와 현미, 백미(90%로 정

미)로 도정한 후 분쇄기(FOSS ANALYTICAL AB, CE/093)로 분쇄한 것을 시료로 이용하였

다. 분석 총 점수는 120개(각 30점)였다. 질소와 질소자연존재비(δ15N)는 서울대학교 농업과

학공동기기센터(NICEM)에서 안정성 동위원소비 질량분석기(VG Optima IRMS, Micromass, 

U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의 질소 동위원소는 
14N이 99.64%로 현저하게 많고 

15N은 0.366%로 

극미량이나 자연적인 조건하에서는 14N/15N 비율이 271:1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게 된다. 

질소의 반응과정에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전환되는 원소의 동위원소 존재비 차이가 적기 

때문에 동위원소 농도는 백분율(%)이 아닌 천분율편차(‰)로 나타내며, 델타(δ)표시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게 된다(Kreitler, 1975; Hauck 등,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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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X(sample) = [(R(sample) - R(standard) / Rstandard] × 1000 

여기서, δX = 동위 원소 농도

R = 15N / 14N 비

Standard = 대기 중 질소

전술한 전처리 과정 후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질소 가스의 질량비 분석에 앞서 국제원

자력기구에서 공인된 표준물질(IAEA-N2 및 IAEA-N3)을 이용하여 동위원소 검량식을 작성

하였으며, 동일한 시료를 대상으로 3반복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질량분석기의 정

밀도와 재현성은 공히 0.5‰로 나타났다.

5. 통계분석

유기벼 및 일반벼의 부산물이 질소안정동위원소 자연존재비(δ15N)를 이용하여 판별이 

가능한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판별분석식에 대입하여 이용하였고 이 때 적용한 

방법은 SPSS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이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유기 및 일반벼 재배농가의 비료 사용현황

유기벼 재배농가가 사용한 질소원 비료원은 농가에 따라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웠다. 유박, 균배양체, 퇴비, 버섯배지, 쌀겨를 사용하였으나 어떤 농가는 전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농가도 있었다.

사용방법으로는 기비로만 시용한 농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삭거름으로 40~50kg/1,000m2

를 시용한 경우도 있었다. 사용량은 유박인 경우 120kg~300kg/1,000m2 사이였고, 균배양체

는 최소 40kg에서 최대 300kg/1,000m2
의 범위였다. 40kg만을 시용한 농가인 경우에는 동계

작물로 호밀을 재배한 후 그것을 논에 다시 환원한 경우였다. 이들이 사용한 유박의 질소

함량은 4~5%였고 균배양체는 2.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혀 시비를 하지 않은 경상도의 한 농가는 양파의 후작물로 벼를 재배하여 이전에 충분

한 시비를 하였고 따라서 추가적인 시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농

가에 따라서는 이앙 후 쌀겨를 300kg/1,000m2를 시용한 쌀겨농법을 채용한 농가도 있었다. 

한 가지 특징은 조사대상 17 유기농가 중 한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볏짚을 논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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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였으나 일반벼 재배농가는 판매한 경우가 많았다. 일반벼 재배농가는 복합비료(21-17- 

17/N-P-K) 9kg/1,000m2 중 4.5kg는 기비로, 2.7kg는 새끼치기 거름으로, 나머지 1.8kg는 이삭

비료로 시용하는 방식으로 시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유기 및 일반벼의 지역별 질소 및 질소안정동위원소 자연 존재비(δ15N(‰))

유기쌀과 그 부산물의 질소 및 δ15N 값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평균 질소함량

은 경기 0.787%, 충청 0.722%, 경상 0.729%, 강원 및 기타 지역은 0.817%로 강원지역의 질

소 함량이 높았다. 한편 벼와 그 부산물의 평균 질소함량은 벼 0.715%, 현미 1.013%, 백미 

0.952%, 왕겨 0.339%로 현미가 가장 높고 왕겨가 가장 낮았다. 지역 간에 벼와 그 부산물에 

대한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준 편차는 벼의 경우 현미에서 0.045로 가장 높았고 왕겨에서 0.008로 가장 낮았다. 또

한 질소자연존재비(δ15N)는 경기 7.015‰, 충청 7.030‰, 경상 7.450‰, 강원 6.675‰로 경상

도 벼 제품이 가장 높은 반면 강원이 가장 낮았다. 벼와 그 부산물의 δ15N값은 벼 6.728‰, 

현미 6.785‰, 백미 6.723‰, 왕겨 7.935‰로 백미가 가장 낮고 왕겨가 가장 높았다. 지역간 

유기벼와 그 부산물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N and δ
15
N content of organic rice and its byproducts between provinces

           (N=% δ15N=‰)

Organic rice and its byproducts means 
of N

means 
of δ15N SEM1)

Gyeonggi Chungcheong Gyeongsang Gangwon

Rice
N 0.795 0.731 0.696 0.782 0.751 - 0.021

δ15N 6.720 6.500 7.140 6.550 - 6.728 0.314

Brown
rice

N 1.075 0.981 0.861 1.136 1.013 - 0.042

δ15N 6.820 6.620 7.100 6.600 - 6.785 0.352

Milled
rice

N 0.924 0.855 1.010 1.017 0.952 - 0.045

δ15N 6.760 6.620 7.360 6.150 - 6.723 0.269

Hull
N 0.353 0.321 0.350 0.333 0.339 - 0.008

δ15N 7.760 8.380 8.200 7.400 - 7.935 0.295

means of N 0.787 0.722 0.729 0.817 0.764 - -

means of δ15N 7.015 7.030 7.450 6.675 - 7.043 -

1) Standard error of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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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벼의 질소함량 및 δ15N값의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즉 벼와 현미, 백미, 왕겨

의 평균질소함량은 0.816%였고, 벼는 0.849%, 현미는 1.128%, 백미는 0.917%, 왕겨는 0.317 

%로 현미가 가장 높고 왕겨가 가장 낮았다. 각 생산지별로 볼 때 경기 0.816%, 충청 0.742 

%, 경상 0.730%, 강원 0.679%였고, 지역 평균은 0.742%였다. 경기도산 일반 쌀이 0.816%의 

질소함량을 나타내어 가장 높았고 강원도산이 0.679%로 가장 낮았다. 유기벼와 마찬가지로 

벼 제품 간, 지역 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N and δ15N content of non-organic rice and its byproducts between provinces 

(N=%, δ15N=‰) 

Non-organic rice and its byproducts means 
of N

means 
of δ15N SEM1)

Gyeonggi Chungcheong Gyeongsang Gangwon

Rice
N 0.849 0.844 0.861 0.869 0.856 - 0.030

δ15N 4.233 4.100 6.975 4.300 - 4.902 0.750

Brown 
rice

N 1.128 0.900 0.822 0.882 0.933 - 0.054

δ15N 4.733 4.775 7.125 4.650 - 5.321 0.635

Milled 
rice

N 0.971 0.906 0.863 0.660 0.850 - 0.057

δ15N 5.300 4.175 6.600 5.650 - 5.431 0.737

Hull
N 0.317 0.320 0.373 0.304 0.328 - 0.014

δ15N 5.667 5.425 6.825 5.950 - 5.967 0.751

means of N 0.816 0.742 0.730 0.679 0.742 - -

means of δ15N 4.983 4.619 6.881 5.138 - 5.405 -

1) Standard error of means

본 실험에서 나타난 유기벼의 질소함량은 일반벼보다 낮았다. 즉 김 등(2009)에 의하면 

6kg/1,000m2 질소 시용시 단백질 함량은 7.44%(N 1.1424%)였고, 19kg/1,000m2의 질소를 시

용했을 때 7.56%(N 1.5424%)나타냈다. 박 등(1991)도 7kg~12kg/1,000m2의 질소를 시용했을 

때 역시 비슷한 값인 단백질 함량 7.6%(N, 1.216%) 및 질소함량 1.216~1.328%를, 안 등

(2005)도 단백질 함량 7.0%(N, 1.12%) 및 1.12% 내외의 질소함량을, 그리고 박경배(1994)도 

박과 유사하여 본 조사 결과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보고자들이 단백질 함량을 

구할 때 질소함량을 구한 다음 여기에 계수를 곱하여 단백질 값을 구하게 되는 데 이 때 

곱하는 계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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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질소자연존재비(δ15N)의 경우 벼는 4.902‰, 현미 5.32‰, 백미는 5.431‰, 왕겨는 

5.967‰로, 왕겨가 가장 높고 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 간 질소자연존재비는 경기 

4.983‰, 충청 4.619‰, 경상 6.881‰, 강원 5.138‰로 경상도 지역이 가장 높고, 충청지역이 

가장 낮았다. 

식물체의 15N 농도는 식물이 흡수동화하는 질소의 δ15N 값과 식물체에서의 질소의 대사 

전류에 대한 동위체 분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米山忠克, 1987). 벼 부산물의 부위별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던 것은 다른 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기비와 추비를 모두 퇴

비로 처리한 후 60일 이후의 배추 잎의 δ15N 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노 등(2004)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화학비료만을 시비한 일반벼의 경우 질소자연존재비는 4.619~6.88

1‰ 범위였는데(米山忠克, 1987) 이는 본 실험결과와 동일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는 Yun 

(2006)이 화학비료를 시비한 60일째의 배추 잎 4‰보다 높았다.

식물기관간의 δ15N값 차이는 일반적으로 작으나 어떤 종의 두과식물의 경우 질소고정

부위에 있는 근류와 그 이외의 기관에서는 δ15N값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발표하였는데 즉 

콩은 그 알곡이 0.1‰, 지상부는 -2.0‰, 근류는 +9.6‰이었다(steel etc, 1983). 이는 지역별로 

생산된 벼와 그 부산물의 δ15N값이 차이가 나는 그들 토양의 δ15N값이 각기 다르기 때문

일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의 중질소자연존재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

으나 미국의 경우 그 값이 6.3‰이고 범위가 -1.0~17.0‰였다고 하며(Cheng 등, 1964) 캐나

다는 평균 9.4‰, 벨기에는 3.0‰이었다(米山忠克, 1987). 일본의 논토양에서 61점을 조사한 

결과 3.2‰였으며 그 범위는 01~6.8‰였다. 

Fig. 2. δ15N content of organic and non-organic rice and its by-product

※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1%(capital) and 5%(small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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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은 유기벼와 일반벼의 부산물의 δ15N값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기벼의 질소자연존재비의 평균값은 7.043‰이고 일반벼는 5.405‰로 유

기벼가 일반벼보다 약 1.638‰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벼와 그 부산물의 유기 및 일반

벼의 값 차이는 벼에서 1.882‰, 현미 1.464‰, 백미 1.292‰, 왕겨는 1.968‰이었다. 즉 왕겨

가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유기 왕겨와 일반벼 왕겨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벼와 (p<0.05), 왕겨(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었다.

본 실험의 결과는 유기작물은 유기물을 사용하여 질소자연존재비(δ15N)가 20% 이상 증

가할 수 있는 반면 관행농산물은 대기질소를 고정한 화학비료를 시용하게 되어 유기와 일

반농산물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주장(노 등, 2004)과 일치한다. 미국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기질비료는 10.2‰인 반면(Chien 등, 1977) 일본에서의 NH4
+ 값은 -0.7‰였다(무명

씨, 1985). 

4. 판별분석

판별분석은 측정된 연수를 이용하여 각 개체들이 2개 이상의 그룹 중 어느 그룹에 속하

는지를 판명하는 분석 방법이며(김 등, 2008), SPSS 방법으로 δ15N값을 유의성을 검정하였

을 때 벼는 p=0.029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고 이때의 모형은 y=0.494x + -2.937이었다. 

이모형으로 판별하면 약 73.333%가 옳게 분류되며 왕겨도 유의성이 있고 이 때 모형은 

y=0.0511 × -3.571였다. 이 판별함수를 모델로 했을 경우 약 70.0%가 옳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백미와 현미는 두 그룹 유기벼와 일반벼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Table 4. P values between organic and non-organic rice component by δ15N value with 

SPSS and logistic method

Statistic and lysis
Rice constituent SPSS Logistic

 Rice p=0.029 p=0.017

 Brown rice p=0.059 p=0.043

 Milled rice p=0.056 p=0.038

 Hull p=0.010 p=0.007

로지스틱 회귀법을 이용한 경우는 벼는 유의 확률이 p=0.017이고 80%가 옳게 분류되며, 

왕겨는 83.3%가 바르게 분류될 수 있어 4가지 벼 부산물 중 가장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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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로 판정되었다. 현미나 백미도 유기벼와 일반벼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계산되었다.

Ⅳ. 적    요

본 실험은 질소안정동위원소존재비(δ15N)를 이용하여 유기벼와 일반벼의 판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시료는 전국에 걸처 유기벼 17점, 그리고 유기벼 재배 인근 

지역에서 일반벼 13점을 수집하여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설문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벼는 벼와 현미, 백미, 왕겨로 도정한 다음 이들의 질소 및 질소안정동위원소

자연존재비(δ15N)를 분석하였다. 이 성분이 두 그룹의 간의 판별에 이용될 수 있을지를 검

증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적용,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기벼 농가가 사용한 질소원은 퇴비, 쌀겨, 균배양체, 버섯배지, 유박이었고 사용량은 

농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고, 볏짚은 모두 논에 환원하였다. 그러나 일반벼 농가는 

복합비료를 쓰고 볏짚은 회수하여 판매한 경우가 많았다.

2. 유기벼의 벼와 현미, 백미, 왕겨의 중질소자연존재비의 차이가 가장 컸으나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고 지역간의 차이도 유의성이 없었다. 일반벼에서도 유기벼와 같은 경향

이었다.

3. 유기벼와 일반벼의 질소안정동위원소존재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이러한 

차이는 유기 및 비유기 왕겨에서도 나타났다(p<0.05). δ15N값은 유기벼 및 비유기벼 

판별의 지표로 유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4. 판별분석 SPSS와 Logistic을 적용하였을 때 현미와 백미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판별에는 왕겨가 가장 유용하였고, 미지시료의 83.3%가 바르게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SS방법은 벼와 왕겨, Logistic 방법은 네 가지 구성성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그 중 검정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왕겨로 83.3%가 바르게 

분류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논문접수일 : 2009. 1. 29. 논문수정일 : 2010. 4. 16. 최종논문접수일 : 201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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